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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법원이 ‘오토 웜비어 소송’ 판결문이 북

한에 공식 송달된 사실을 인정했다고 미국의

소리(VOA)가 11일 보도했다. 북한에 17개월 

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석방되고 일주일 만

에 사망한 미 대학생 웜비어의 가족에게 북한

이 5억달러(약 5600억원)를 배상하라는 내용

이 담긴 판결문은 지난 2월 북한 외무성에 도

착한 후 미국으로 반송됐다.

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9일(현지 시

각) 웜비어 측 변호인단의 ‘판결문 이행 요청

서’를 승인했다.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

럴 하월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지난해 12월 

24일 내려진 판결 내용이 지난 2월 14일 북한 

측에 제대로 전달된 사실을 인정한다며 원고 

측 요청을 승인한다고 밝혔다.

하월 판사는 결정문에서 “우편물이 반송됐

고 법원에도 ‘배송 불가’로 기록됐지만 북한은 

실제 우편물을 수신하고 서명했다.”고 했다.

앞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웜비어 가족에

게 북한 정부가 5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

고 가족 측 요구로 지난 1월 16일 리용호 북

한 외무상 앞으로 판결문을 보냈다. 판결문은 

북한에 배송망을 갖추고 있는 국제우편 서비

스 DHL을 통해 보내졌다. 이 판결문은 지난 

2월 14일 북한 외무성의 ‘김성원’이란 인물에

게 최종 전달됐지만 북한은 열흘 뒤 이 우편물

을 다시 워싱턴 DC로 돌려보냈다.

재판부가 웜비어 가족 측 변호인단의 요구

를 받아들이면서 가족 측은 이를 근거로 5억

달러어치 배상금을 받기 위한 공식 이행 절차

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. 

웜비어 가족의 변호를 맡은 벤자민 해치 변

호사 등은 지난달 26일 판결문 이행 요청서를 

법원에 내고 “판결 시점과 송달 시점 이후 상

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‘최종 판결문 이행 명

령이 적절하다’는 결정을 내려달라.”고 요구

했다. 해치 변호사는 판결 이후 3개월이 지나

고 북한에 판결문이 송달된 지난 2월 14일 이

후 5주가 지났지만 피고는 판결을 이행하기 

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

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출처/조선일보)

美 법원 “‘웜비어 승소 판결문’ 

北이 받았다” 인정 법무뉴스


